
금주의 농사메모

기 간 2022년 6월 12일 ～ 2022년 6월 18일
제 공 경상남도농업기술원

내                          용 

  모내기 이후 관리 요령, 제초제와 새끼칠거름 적기살포에 유의하고 콩 
파종과 잡초방제, 노지고추 관리에 신경 쓰며, 사과 낙과대응 과수원 관리
와 단감 가지 비틀기, 가축의 고온스트레스 예방에 힘쓴다. 

1. 벼농사
  ○ 고온기 육묘에 의한 모가 도장되는 등 묘소질이 떨어지므로 주간에 

통풍을 철저히 하여 고온 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고온피
해를 받으면 빈 포기가 발생하고 뿌리내림이 늦어지므로 주의해야 
한다.

  ○ 모내기를 마친 직후부터 7~10일간 논물을 모 키의 3분의 2정도
(5~7cm)가 되도록 관리하여 수분 증산을 적게 하고 이후에는 물을 
2~3cm깊이로 얕게 대어 참 새끼를 빨리 치도록 유도한다.

  ○ 잡초는 발아 또는 출현 후에 제초제 성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모내기 
후 12～15일에 제초제를 뿌리고 물을 3~5cm 깊이로 최소한 5일 이
상 유지한다.

  ○ 맞춤형 비료를 주지 않은 경우는 모낸 후 14일경에 새끼칠거름을 살
포해준다. 

2. 밭작물
  ○ 콩 파종량은 종자의 크기와 심는 간격, 파종시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

적기파종을 기준으로 크기가 큰 장류콩은 재식거리 70×15cm(1주 2
본)일 때 10a당 5~6kg정도이며 파종 깊이는 3~5cm가 적당하다.

  ○ 화본과 잡초가 많이 나는 콩밭은 생육 중에 사용이 가능한 잡초약을 
선택하여 잡초 5엽기 이전에 뿌려 방제를 하고, 토양처리제는 파종 
직후 3일 이내 뿌려 방제효과를 높인다.

  ○ 참깨는 6월 30일 이후에 파종하면 수량이 떨어지므로 앞그루 작물 
수확 후 바로 파종하는 것이 유리하며, 두둑에 흑색비닐멀칭을 하면 
직사광선을 차단하여 지온을 낮추고, 잡초발생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.



3. 채    소
  ○ 노지고추 웃거름은 생육상태에 따라 시기와 양을 조정해 주도록 하

고, 생육이 부진한 포장은 요소 0.2%액을 5~7일 간격으로 1~2회 엽
면시비 한다.

  ○ 점적관수 시설이 설치된 노지고추 재배 포장은 800~1,200배액의 물 
비료를 웃거름으로 주고, 곁가지 제거로 통풍과 채광상태를 개선해 
주어 생육을 돕는다.

  ○ 노지고추 주요 병해충에는 역병, 탄저병, 담배나방, 총채벌레 등이 있
으며, 병에 걸린 나무는 즉시 뽑아내고 적용약제를 살포하여 확산을 
막고, 담배나방 등 해충에 의한 피해 과실은 낙과하므로 8월 중순까지 
적용약제로 방제한다.  

 
4. 과    수 
  ○ 사과 열매와 꼭지부위가 노랗게 변하고 씨방이 말라죽는 낙과현상 발

생하는 과원은 마무리적과를 최대한 늦추고 토양이 건조, 과습되지  
않도록 하며 질소비료나 영양제 살포는 수세 관리를 위해 지양한다. 

  ○ 사과나무는 신초 유인 및 강한 도장지 위주로 하계 전정 등 종합적으
로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지나치게 수세가 강할 경우 환상박피, 
단근 등 방법을 제한적 활용하도록 한다. 

  ○ 단감 가지 비틀기를 6월 하순까지 실시하여 웃자람 가지 발생을 줄이
고, 이듬해 결과모지로 활용하며, 주기적인 관수로 양수분 균형을 유
지하여 꼭지 들림과를 예방한다.

  ○ 과수원 토양 수분이 부족하면 잎의 동화기능이 떨어져 새 가지 생장
이 느리고, 과실 발육이 불량해 수량감소와 품질 저하를 초래하므로 
원활한 수분공급을 위하여 주기적 관수에 신경 쓴다.

 
5. 축    산
  ○ 무더위 고온스트레스로 인해 가축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심한 경우 폐

사할 수 있으므로 고온스트레스 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리 하
고, 국립축산과학원 축사로 누리집(chuksaro.nias.go.kr)에서 3시간 
단위의 축종별 가축 더위지수와 혹서기 사양관리 기술 등을 제공하고 
있으므로 활용한다.


